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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성이 안전하고, 지속 가능한 일터 만들자”
3년 만에 세계여성의 날 행진 … 금속노조, 여성조합원에게 장미꽃 선사

민주노총과 금속노조 

등 산별노조연맹이 3월 

8일 세계여성의 날을 

맞아 전국 각지에서 노

동자대회를 열고, 성평

등 노동과 평화를 요구

하며 모든 차별과 혐오

에 맞서자고 목소리를 

높였다.

민주노총은 2022년 

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

승 전국노동자대회를 

열며, “성평등 사회구조를 요구하

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현

장에서 고용과정 성차별을 없애고, 

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

한 투쟁을 시작한다”라고 선언했

다.

민주노총은 서울시청에서 보신각, 

세운상가를 거쳐 혜화역까지 행진했

다. 노동자들은 2019년 이후 3년 만

에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진을 했

다. 정부가 코로나 19를 이유로 집

회·시위를 제한하면서 2020년, 

2021년 3월 8일 행진하지 못했다.

행진 참가 노동자들은 기후정의 

실천을 위해 재활용 폐박스에 ▲성

차별 없는 일터 보장 ▲여성이 안전

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 ▲차별금지

법 제정 등 성평등 세상을 향한 염

원을 담은 문구를 담아 거리에 나왔

다.

이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

3.8.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장미

꽃을 준비해 서울대회에 참가한 금

속노조 서울, 경기지부 조합원들에

게 선물했다.

민주노총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

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

냈다. 민주노총은 “전쟁은 여성의 

얼굴을 하지 않았으나, 피해는 여성

에게 온전히 남는다. 우리는 우크라

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히 규

탄하며, 정치·군사 패권주의에 맞

서 전 세계 페미니스트와 연대할 것

이다”라고 밝혔다.

행진은 대학로에 서울대회 연단 

앞까지 이어졌다. 서울대회 사회는 

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맡았

다. 민주노총은 지오 차별금지법제

정연대 집행위원장 연대 발언과 김

태은 사무금융노조연맹 보험설계사

지부 한화생명 지회

장, 김하경 공공운수

노조 아시아나KO지회 

조합원의 투쟁 발언

을 배치했다.

이어 조직과 조합

원에 성평등 모범상

을 전달했다. 성평등

모범 조직상은 ▲서

비스연맹 전국가전 

통신서비스 SK매직서

비스지부 ▲공공운수

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파주시립예

술단지회 ▲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

노조여성위원회가 받았다. 성평등 

모범 조합원상은 ▲김윤숙 (서비스

연맹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

콜센터지회) ▲박주연 (공공운수노

조 사회복지지부 서울경기지역지회) 

▲이지윤 (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

부 중앙대의료원지부) ▲최유경 (전

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

회) 조합원이 받았다.

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

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

선과 참정권,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

를 요구하며 벌인 15,000명 규모의 

시위에서 유래했다. 당시 시위에 모

인 여성 노동자들은 “우리에게 빵

과 장미를 달라”라고 외쳤다. 이후 

‘빵과 장미’는 여성의 노동권과 

정치 권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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